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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대졸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취업 및 이행 특성을 전공계열별로 분석하였다. 초기 노동시장 성과는 
첫 일자리를 기준으로 입직소요기간, 첫 일자리 유지기간, 임금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전공계열별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영향력의 크기도 비교하였다. 입직소요기간
의 경의 대체로 연령과 부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첫 일자리 유지기간 결정요
인에서는 인문, 사회, 자연계열 전공 청년층의 경우 타 전공계열과 비교하여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이 일자리 유지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
다. 또한 임금 결정요인에서는 사회계열, 인문계열, 공학계열의 성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보인 반면, 자연 및 의/약학계열은 성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학력에 따른 임금수준(전문대졸, 4년제졸) 차이가 발견
되었으며, 각 계열별 임금프리미엄 차이를 제시했다. 전공계열별로 차등화된 불일
치(mismatch)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일치는 크게 교육 수준과 숙련 수준
(skills level)의 불일치, 전공계열별 노동시장 성과의 불일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는 정책적 방안은 원활한 교육과 노동시장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이 되도록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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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청년실업은 전(全)세계적 현상으로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
라의 경우 청년층이 느끼는 고용문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고학력 청년의 실
업 및 하향취업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성을 지닌다(김진영, 
2023; 김현재, 최영준, 2015; 오삼일, 강달현, 2019; 황여정, 백병부, 2008).

특히, 우리나라는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고학력자의 배출
이 증가하였고, 이들이 대체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
하면서, 청년 실업문제는 사회ㆍ경제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황광훈, 2019). 특히, 우리
의 노동시장 구조는 대기업, 공기업 등 고임금과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같은 대체로 고용상태가 취약한 ‘2차 노동시장’으로 양극화되어 
있기에 작금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그리 녹녹치 않아 보인다. 청년층의 고용ㆍ노동시장 문
제는 급속한 고학력화 현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 저성장 경제기조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같은 노동 공급 및 수요 측면의 경제구조적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청년층은 노동시장에
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 청년층 중에서도 저학력층, 여성, 비정규직, 중소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같은 고용 취약계층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향후 문
제가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 최근의 청년 노동시장의 특징은 상당수의 청년층이 중소기업, 비정규직, 저임
금 직종 등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대기업, 정규직, 고임금이 보장된 1차 노동시장 
일자리로 이동하여 안착하기 위해 잦은 이직과 실업 상태를 경유 및 경험하고 있는 실정
이다(황광훈, 2019).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우 중ㆍ고등학교 시절부터 상급학교 진학과정
에서 치열한 입시경쟁을 치루고,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또는 일반
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인식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로 진입하기 위해 다양한 취업관련 
스펙을 쌓아가는 등 취업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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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학력 대졸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국내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을 보다 면밀히 이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는 전공계열이 있다. 국가 수준
의 고등교육통계나 관련 부처·기관 등에서는 대학 전공계열을 인문, 사회(상경계열 포함), 
자연, 공학, 의약학, 교육, 예체능의 7개 계열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전공계열에 따라 졸
업자의 노동시장 특성이나 성과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관련 선행연구들에서는 전공계
열에 따른 노동시장 이행의 차이를 보고하고 있으며(정지선, 이수정, 신정철, 2011; 정현
상, 2015), 특히 상대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이공계열의 두 계열, 즉 자연계열과 공학계열 
간에 취업 및 경력개발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홍성민, 2010).

대대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전공계열이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
수라는 것에 비교적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계열이라
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선호하는 계열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공계열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지 역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공계열 차이에 따른 임금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계열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설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 대졸(2-3년제 포함) 청년의 초기 노동시장의 노동시
장 취업 및 이행 특성을 분석한다. 특히, 대학 전공계열에 따라서 국내 청년층의 첫 일자
리 취업 성과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루게 되는 
세부 연구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대졸 청년층의 첫 일자리의 특성 분포와 현황은 전공계열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②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성과(입직소요기간, 일자리 유지기간, 임금)를 결정짓는 요인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전공계열을 그룹화(이공계, 인문사회계열 등) 하여 대략적인 
실태 및 현황 분석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특정 계열(이공계열) 중심으로 노동시장 
성과(임금, 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비교적 현황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실증적 분석의 경우 임금 또는 직장만족도 등 종합적인 분석보다는 단편
적인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초적인 현황 통계에서부터 인과 관
계를 검증할 수 있는 실증분석까지 현황과 심층적인 분석을 함께 다룰 것이며, 특정 시
점에서의 단편적인 분석보다는 장기적으로 자료가 축적된 패널통계의 장점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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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특성 분포와 
특징을 기술통계 중심으로 상세하게 정리한다. 또한 첫 일자리 성과를 입직소요기간, 고
용 유지기간, 임금 수준등을 모두 관찰하여 분석하는 등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이 연구문제를 해결하기에 적절한 자료로 연구자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는 청년패널 자료를 채택하였다. 분석과정은 청년패널 직업력 1-14차
(2007~2020년) 패널자료와 1~14차 전체자료를 연결(병합)하여 분석한다. 청년패널 직
업력 패널자료는 1차년(2007년)부터 14차년(2020년)까지 각 응답자가 경험한 모든 일
자리 정보들(첫 번째 일자리, 현재 일자리, 경험일자리, 부업(동시일자리) 등)을 연도별로 
모아놓은 자료이다. 이 조사자료를 통해 사용자는 청년층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현재시점까지 모든 직업 경험과 경력 변화를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울러, 패널
자료이면서 최대 14년간 자료가 모아져서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 초기부
터 이후 일자리 이동, 특히 만족할 만한 일자리로의 안착 과정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Ⅰ장의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이론적 논의와 여
러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Ⅲ장에서는 활용자료와 분석 모형을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기본 배경 및 전공계열별 대졸 청년층의 첫 일자리 성과분석 결과를 정리하여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수행한 다양한 분석 내용을 요약한 후, 주요 연구 
결과의 함의 및 한계점을 정리하여 맺음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먼저 이행노동시장(TLM)이라는 이론적 도구를 활용하여 청년실업문제에 주목하고 자 
한다(Schmid, 1998). Schmid(1998)는 이행노동시장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데, 이행노
동시장의 5가지 유형(고용과 고용간의 이행, 고용과 실업 미취업 간의 이행, 고용과 교육
(훈련) 간의 이행, 고용과 가사활동 간의 이행, 결혼 이행 등 기타) 중  “교육과 고용간의 
이행”을 통해 청년 노동시장에 집중한다. 

일반적으로 교육-고용 간의 이행은 학교교육 및 기업 내·외부에서의 각종 교육훈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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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간의 상호이행을 포괄하는 광의적 개념이지만, 청년에게는 경력형성의 첫 단계로서 
교육을 마친 후 처음 직업세계로 이행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
겠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주목해 보면, 높은 대학 진학률을 고
려할 때 대학으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라는 구체적 사례로 제시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일련의 상황은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청년의 고실업과 취업난의 지속은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즉 대학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transition from university to work)’이 
순조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일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보다 장기화 되고, 이 과정에서 청년층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증 연구가 진행
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학-고용시장으로의 이행 부진은 해당 문제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는 청년 노동력 유휴화를 유발해 인적자원의 효과적·효율적인 활용을 어렵게 하
여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청년은 입직시점에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숙련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없어 충분한 소득
을 얻지 못할 경우, 그렇지 않은 청년과 견주어 결혼과 출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생애발달과정의 지연을 가져올 뿐 아니라, 이후 개인의 노동시장 성과에 장기적으로 부
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순환의 연결고리 그 어딘가에 놓이게 된다(채구묵, 2007).

이처럼 청년의 대학-고용시장 이행은 국내 노동시장 진입단계의 특성을 보여주는 지
표(proxy variable)이자 개인의 고용과 경력경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고유한 변수라 할 
것이다. 그런데 청년의 이행과정은 단일한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다기
한 기제를 통해 전개되는 양상을 띤다. 어떤 청년은 좋은 일자리에 첫 취업을 하기 위해
서 장기간 취업준비를 하는 반면, 또 다른 청년은 현 시점에서 최선의 일자리에 들어간 
이후 목표로 하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빈번히 직장이동을 한다. 이러한 측면, 청년 취
업의 특성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 첫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전직 등에 따른 경력초기의 
일자리 변화에 대해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과 관련 선행연구들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권혁진·유호선(2011)은 YP2001(1차~6차) 자료를 활용하여 졸업 후 노동시장 상태를 

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직업훈련, 니트(NEET)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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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대졸 이상 고학력 청년층은 고졸학력 청년층과 
비교하여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과정이 더 다양하면서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
며, 니트를 경험할 가능성은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대졸이상인 경우 고졸자 보다 니
트 상태에 빠져있는 기간은 짧았으며, 고용안정성이 높은 일자리로의 취업가능성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병희(2003)는 YP2001의 1차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문대 및 대학 졸업생 
중 50% 이상은 재학상태에서 아르바이트 등 취업 경험을 하였으며, 재학 중의 일경험은 
대부분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였고, 업무 성격(내용)은 단순 업무 중심
으로 전공과 관련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재학 중 일경험은 ‘학교에서 고
용으로의 이행’ 기간을 유의미하게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첫 일자리 임금에
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은 개인의 인적특성과 근로경험과 더불어 거시경제 환경과 
노동시장 제도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거시경제 변화 중에서도 기업의 
노동수요의 양과 질(일자리 특성, 채용 패턴 등)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경제적 위기라 할 수 있다. 우해봉과 윤인진(2008)의 연구에서는 외환위기(1998년) 전
후의 노동시장 변화가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
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YP2001의 1차~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학교
를 졸업한 청년층은 이전에 졸업한 청년층에 비해 첫 일자리 취업 확률이 높아졌다는 결
과를 제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 노동시장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는 다른 이같은 분석 결과에 대해 저자들은 경제위기 이후 양질의 일자리로 첫번째로 취
업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구직활동 등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은 다소 감소한 반면, 비교
적 짧은 기간내에서 구직활동을 하고 비정규직 일자리와 같은 취약한 일자리에 먼저 취
업하는 청년층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하였다.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과 관련된 이슈 중 하나는 대학졸업자의 지역 간 이동을 
통한 취업, 특히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수도권 취업이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비수도
권 지역 인구감소1)의 주 원인은 청년층의 타 지역 유출, 특히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수도권으로의 유출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 이슈는 이른바 인구유출과 지역의 존속이 

1)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26개 시군구 중에서 약 60%에 해당하는 
130개 시군구에서 2005년 이후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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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이른바 ‘지방소멸’ 문제와도 관련된다. 비수도권 청년의 수도
권 이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은 비수도권 대학 졸업 후 수도권에서의 취업은 동일 지
역에서의 취업과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선택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한편, 2000년대 이후 국내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비해 평균 2.2배 수준을 유
지하는 등 청년층의 실업문제가 지속되면서(김진영, 2023), 대졸 청년층의 취업성과에 
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측정이 용이
한 취업여부, 임금, 고용형태, 사업체 규모, 종사상 지위 등을 노동시장의 양적·질적 성
과지표로 활용하고 있으며(심재휘, 김경근, 2015; 이대웅, 권기헌, 문상호, 2016; 채구
묵, 2007), 최근 들어, 일자리의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요인에 집중한 연구들도 다수 
제시되고 있다(김진영, 2023; 김현재, 최영준, 2015; 이정미, 길혜지, 2019).

특히, 대졸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결과 취업 지원을 위해서 앞서 제시한 노동시장 성과
지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그동안 대졸 청년층의 취업결정요인은 무엇인가를 확인하려
는 연구가 주로 발표되었다. 유진성(2017)은 GOMS 데이터를 활용해 대졸자의 취업결
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보다 남성이, 미혼보다 기혼이, 부모소득이 높을수록,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
과를 제시했다. 전공계열에 따라서는 인문계열에 비해 다른 전공계열의 취업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고,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decent job)로 간주되는 대기
업 취업 가능성의 경우 앞서 제시한 취업결정요인과 함께 나이가 어릴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심재휘, 김경근(2015)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나이가 많을수록 임
금이 높고 정규직 취업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공계열별 차이에 있
어서 의약계열, 자연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교육계열, 예체능계열 순으로 임금이 높고, 
정규직 취업 가능성은 자연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의약계열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전공계열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도 경험적으로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유사한 맥락에서 황여정, 백병부(2008)는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 다전공 여부
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으나, 전공계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
혀냈다. 즉, 자연공학계열에 비해 인문사회계열과 교육계열의 경우 취업 가능성뿐만 아
니라 취업의 질을 고려한 대기업 취업 가능성 역시 낮은 반면, 의약계열은 오히려 높다
는 것이다. 길혜지, 최윤미(2014) 역시 전공계열이 노동시장 성과에 차이를 가져오는 유
의미한 변수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즉, 취업 가능성, 정규직 취업 가능성, 대기업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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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취업 가능성이 전공계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대체로 인문사회계열에 비
해 자연공학계열의 노동시장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이다. 반면, 채구묵(2007)은 전공계열
에 따른 취업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으며, 정규직 취업에 있어서만 전공계
열간 차이가 일부 확인된다고 보고해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다른 한편, 전공계열별 교
육 미스매치를 분석한 김진영(2023)의 연구는 지난 2007년부터 10여 년간 미스매치 취
업률이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인문계열 졸업자의 경우 
약 30~35%가 교육 미스매치 일자리에 재직 중인 반면, 공학계열은 약 15~20%, 의/약
학계열과 교육계열은 약 10~15%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전공계열은 노동성과에 차이를 가져오는 핵심요인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으나, 분석 조건이나 노동성과 변수에 따라서 상이한 결과가 보고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전공계열별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특정 전공은 취
업성과가 좋고 다른 전공은 노동시장 성과가 나쁘다는 상대비교를 위함은 아니다. 그보
다는 전공계열에 따른 구조적인 노동시장 특성이나 교육과 고용간 이행의 차이를 이해하
는 과정에서 이론과 경험적 분석을 연결하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Ⅲ. 자료 및 분석모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전공계열별 대졸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
해 한국고용정보원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청년패널 자료를 이용한다. 기본적으로 청년패
널 직업력 자료 1-14차(2007~2020년) 패널자료와 1~14차 전체자료를 연결(병합)하여 
분석한다. 청년패널 직업력 패널자료는 1차년(2007년)부터 14차년(2020년)까지 각 조
사 년도별 첫 번째 일자리부터 최근까지 관찰된 현재 일자리, 경험일자리, 부업(동시일자
리) 등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한 현재시점까지 경험한 모든 일자리 정보들을 모아놓은 자
료이다. 특히, 이 자료를 통해 청년층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자리 경험과 그 경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을 동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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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패널 형태의 자료이면서 지난 14년간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노
동시장 진입 초기뿐만 아니라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노동이동과 안착 과정을 중장기적으
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라 하겠다.

2. 분석모형

초기 노동시장 성과는 첫 일자리를 기준으로 입직소요기간, 고용 유지기간, 임금수준
으로 구분하여 각 전공계열별 영향(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영향력의 크기도 비교하였다. 
전공계열은 학부 졸업 기준의 전공계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 졸업자는 분
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첫 번째 노동시장 성과인 첫 일자리 입직소요기간 결정요인 분석은 OLS 모형을 사용
한다. OLS 모형(식 1)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금 회귀방정식을 변형하여 종
속변수를 월단위로 측정한 입직소요 기간을 이용한다. 종속변수(entrymonth)는 입직소
요 기간이고, 설명변수는 개인 특성 관련 변수(성별 더미, 취업시점 연령, 연령제곱, 학
력 더미), 취업한 첫 일자리의 직장속성(종사상지위, 기업체규모, 산업 및 직업) 관련 변
수들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log   

  

다음으로 두 번째 성과인 첫 일자리에서의 전공계열에 따른 고용 유지기간 결정요인
을 분석하기 위해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2)을 활용한다. 생존분석은 선형 회귀분석 
방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기법과 비슷하지만, 자료 수집이 끝나는 시점까지 사건이 발
생하지 않은 경우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존분석 기

2) 생존분석은 의학 분야에서 흔히 사용되는 분석방법으로 관측 시점부터 연구자가 관심 있는 어떤 
사건(event)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을 생존시간(survival time)이라고 하는데, 이때, 조사의 종료
나 중도탈락 등으로 인해 사건의 발생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절단된 자료(censored data)가 생길 
수도 있으며, 생존시간은 대부분 정규분포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존 자료를 분석할 때는 이를 주의하
여야 한다(황광훈, 2019). 회귀분석 방법은 생존시간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중도절단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없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생존 여부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생존시간을 분석에서 고려하
지는 못하는 반면, 생존분석은 생존시간과 중도절단 여부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황광훈,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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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하나인 콕스 비례위험모형(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모형을 적용하여 
대학 전공계열별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 결정요인을 추정하였다. 여기서 해저드
함수 는 어떤 사건(event)이 시점 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조건하에서 이 사건이 
시점 에서 발생할 조건부 순간탈출 확률로 정의된다. 비례적 해저드(proportional 
hazard)모형으로 알려진 Cox 해저드모형이 널리 사용되는데, 여기서 비례적 해저드란 
개인들 사이의 해저드 비율(hazard ratio)이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constant)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월 단위로 측정된 일자리 지속기간이 비연속적인 정보가 아
닌 연속적인 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생존분석의 방법 중 콕스비례위험모형을 적용한다. 이 모형은 생존에 영향을 주는 여러 
예측변수를 투입할 수 있으며, 범주형과 연속형 예측변수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는 개

인 의 예측변수이고, 이것의 계수는  ∼ 라고 할 때, Cox 모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exp   ⋯   (2)

예측변수로는 성별 더미, 연령, 4년제 졸업 여부 더미, 종사상 지위 더미, 기업체 규모 
더미, 사업체 소재지역 더미, 회사유형 더미, 산업 및 직업 더미, 일자리 진입시점, 학력/
기술/전공미스매치 더미, 로그월평균임금 등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임금에 대한 결정요인
을 추정한다. 대학전공별로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OLS(Ordinary 
Least Squares) 모형을 사용한다. OLS 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임금함수를 
이용할 것이며, 종속변수(wage)는 로그실질월평균임금이다. 설명변수는 임금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금함수 추정모형에서 일반적으로 통제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벡터(성별 더미, 연령, 4년제 졸업 여부 더미, 종사상 지위 더미, 기업체 규모 더미, 사업체 
소재지역 더미, 회사유형 더미, 산업 및 직업 더미, 일자리 진입시점, 학력/기술/전공미스매
치 더미 등)이다.

log        

  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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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기본배경에 따른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성과 분석

국내 대졸 청년층의 성별·전공계열별 분포(<표 1>)를 살펴보면 대학졸업자 중 인문/사회
계열은 36.8%, 이공계/약학계열은 45.3%, 교육/예체능계열 등은 17.9%로 나타났다. 
2022년 국내 대학졸업자의 전공계열별 비중과 비교할 때 대체로 유사한 비중을 보이나, 
인문/사회계열과 교육/예체능계열은 과소표집되고 이공계/약학계열은 다소 과다표집되었
다3).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이공계/약학계열(54.9%), 인문/사회계열(32.0%), 교육/예
체능계열(13.1%) 순, 여성은 인문/사회계열(41.3%), 이공계/약학계열(36.3%), 교육/예체
능계열(22.4%) 순으로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전공계열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이는 본 분석에 사용된 청년패널 자료의 경우 2010년 이후 대학 졸업자들을 모두 포함한 자료이기 

구분　　
빈도 비율 ’22년 대졸자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빈도 비율
전체 5,170 2500 2,670 100.0 100.0 100.0 394,243 100.0

인문/사회계열 1,903 800 1,103 36.8 32.0 41.3 161,751 41.0
이공계/약학계열 2,342 1373 969 45.3 54.9 36.3 167,090 42.4

교육/예체능계열 등 925 327 598 17.9 13.1 22.4 65,402 16.6

세
부
계
열

인문계열 571 202 369 11.0 8.1 13.8 50,351 12.8
사회계열 1,332 598 734 25.8 23.9 27.5 111,400 28.3
자연계열 463 189 274 9.0 7.6 10.3 42,108 10.7
공학계열 1,405 1085 320 27.2 43.4 12.0 94,741 24.0

세
부
계
열

의/약학계열 474 99 375 9.2 4.0 14.0 30,241 7.7
교육계열 257 56 201 5.0 2.2 7.5 25,100 6.4

예체능계열 668 271 397 12.9 10.8 14.9 40,302 10.2
주 : ’22년 대졸자는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원자료 기준

<표 1> 대졸 청년층의 성별·전공계열별 분포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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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표 2> 대졸 청년층의 전공계열별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성별에 따른 전공계열별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열에서 여성 비중이 높은 반면 공
학계열은 남성이 약 77%를 차지해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대학 졸업시점의 평균 연령
은 23.6세로 분석되었다.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5세 미만이 62.3%로 가장 많고, 이
어서 25-29세 36.2%, 30세 이상 1.5%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별 현황을 살펴보면, 
공학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이 각가 23.9세, 23.8세 23.8세로 가장 많았고, 예체능계
열은 22.5세로 다른 계열에 비해 평균 졸업연령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남성의 군복
무 기간에 의한 연령효과라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 비율이 높은 전공계열은 평균 
졸업연령이 낮게 나타났다.

　구분　 전체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학
계열

교육
계열

예체능
계열

성별
남성 48.4 35.4 44.9 40.8 77.2 20.9 21.8 40.6
여성 51.6 64.6 55.1 59.2 22.8 79.1 78.2 59.4

졸업
연령별

25세 미만 62.3 60.8 58.8 65.8 51.2 76.5 74.3 77.3
25-29세 36.2 37.7 39.6 33.2 47.1 21.6 22.8 22.3
30-34세 1.2 1.1 1.5 0.6 1.5 1.4 1.5 0.4

35세 이상 0.3 0.3 0.1 0.4 0.1 0.6 1.5 0.0
평균(세) 23.6 23.8 23.8 23.5 23.9 23.3 23.5 22.5

<표 2> 대졸 청년층의 전공계열별 인구학적 특성 분포
(단위 : %, 세)

다음으로 첫 일자리를 기준으로 하여 대학졸업자가 취업한 일자리 특성을 전공계열별
로 살펴보면(다음의 <표 3> 참조), 대부분의 전공계열에서 기업체 규모 기준 100인 이상 
기업에 약 50%가 취업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계열의 경우 약 60% 이상이 100
인 미만 기업에 취업하였고, 특히 예체능계열은 약 60%가 30인 미만의 기업에 취업해 
전공계열에 따른 취업 기업규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육계열 전공자의 경우 
상당수가 학교 교사직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대부분 100인 미만의 학교의 종사자 규모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학졸업자의 종사상 지위는 대부분 상용직으로, 예
체능계열(약 63.3%)을 제외한 계열에서 70%를 상회했다. 취업 지역의 경우, 예체능계열

때문에 여러 시점에서의 대학졸업자 표본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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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도권 취업 비율(63.2%)이 가장 높았으며, 교육계열의 비수도권 취업 비율(59.6%)
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당 평균 근무시간 등은 42.2시간으로, 전공계
열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구분　 전체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학
계열

교육
계열

예체능
계열

기업체
규모

10인 미만 24.6 22.7 21.1 23.0 23.0 20.1 30.6 38.3
10-30인 미만 15.0 15.3 14.6 15.2 13.0 12.5 20.4 19.5
30-100인 미만 15.0 12.7 15.1 18.7 15.7 12.3 15.7 14.7
100-300인 미만 10.4 10.4 9.3 11.9 11.8 15.2 2.4 8.3

300인 이상 35.0 39.0 39.9 31.2 36.5 40.0 31.0 19.2

종사상
지위

상용직 72.4 69.4 73.5 72.4 74.0 81.0 73.5 63.3
직 27.6 30.6 26.5 27.6 26.0 19.0 26.5 36.7

지역
수도권 54.7 59.0 57.3 51.7 54.5 42.3 40.4 63.2

비수도권 45.3 41.0 42.7 48.3 45.5 57.7 59.6 36.8
주당 평균근로시간(시간) 42.2 40.6 42.3 42.3 43.1 42.5 40.6 41.9

<표 3> 대졸 청년층의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특성 분포(규모, 종사상 지위, 사업체 소재지, 근로시간)
(단위 : %, 시간)

이어서 전공계열별 일자리 특성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산업별 현황을 살펴봤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3.4%) 취업자가 거의 과반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도소매/숙박/
음식업(21.0%), 제조업(18.2%),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보험업(13.0%), 건설업(3.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학계열(81.2%)과 교육계열(83.3%)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업 비중이 80% 이상으로 두드러졌다. 

직업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계열의 경우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의 취업비율이 
54.5%로 두드러지며, 의/약학계열(73.6%)과 교육계열(71.6%)은 보건/의료/교육/법률/
사회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공학계열과 예체능계열
의 경우 특정 직업군에 쏠림현상이 없이 상대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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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전체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학
계열

교육
계열

예체능
계열

산
업

제조업 18.2 13.0 14.9 20.1 32.5 5.3 4.7 12.6
건설업 3.2 2.1 2.2 1.7 6.4 0.6 0.4 3.0
전기/운수/정보통신/금융 등 13.0 14.2 17.3 9.5 15.9 1.7 3.1 11.2
도소매/숙박/음식업 21.0 24.9 23.0 27.2 17.9 10.5 8.6 28.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3.4 44.3 41.3 39.3 26.0 81.2 83.3 44.0
기타 1.2 1.6 1.4 2.2 1.3 0.6 0.0 0.7

직
업

경영/사무/금융/보험직 33.6 46.6 54.5 32.4 25.8 9.9 15.2 22.2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9.7 2.5 3.1 11.2 26.5 1.9 0.0 2.2
보건/의료/교육/법률/사회
복지/경찰/소방직 및 군인 19.8 16.8 11.3 17.3 5.6 73.6 71.6 12.7

예술/디자인/방송 등 5.4 5.4 2.1 3.5 3.0 0.6 1.6 23.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
청소/영업/판매/운전/운송직 21.8 22.8 22.8 25.7 20.3 10.3 9.7 32.5

건설/채굴직/설치/정비/
생산/농림어업직 9.6 6.0 6.2 9.9 18.8 3.6 1.9 7.0

<표 4> 대졸 청년층의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특성 분포(산업 및 직업)
(단위 : %)

다음으로 전공계열에 따른 학력, 기술, 전공의 미스매치4) 분포는 다음 <표 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먼저 첫 일자리 업무내용과 학력의 미스매치는 적정학력, 학력부족, 학력
과잉으로 분류하는데, 적정학력이 평균 75.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교육계열의 경우 
적정학력 응답비율이 78.4%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의/약학계열은 약 15.5%가 학력
에 비해 업무수준이 높은 학력부족 상태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기술 미스매치를 살펴
보면, 77.3%가 적정기술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예체능계열은 학력에 비해 현재 업무수
준이 낮은 기술과잉이라는 응답이 1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공

4) 미스매치의 판단 기준은 주관적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교육수준, 기술수준, 전공일치 
등 3가지로 항목으로 구분하여 미스매치를 측정하였다. 청년패널조사는 5개 범주로 조사하고 있는데, 
교육수준 및 기술수준의 경우 “① 수준이 아주 낮다, ② 수준이 낮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미스매치 
상태 중 “학력과잉 및 기술과잉”으로, “④ 수준이 높다, ⑤ 수준이 아주 높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미스매치 상태 중 “학력부족 및 기술부족”으로 보았다. 그리고 “③ 수준이 적절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비(非) 미스매치로 “적정학력 및 적정기술”로 간주하였다. 전공일치의 경우는 “① 전혀 맞지 
않다, ② 맞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 미스매치 상태로, “③ 그런대로 맞다, ④ 맞는다, ⑤ 아주 
잘 맞다”는 비(非) 미스매치 상태로 보았다. 또한 미스매치 중 학력/기술 수준에서 “과잉”인 경우는 
하향취업으로, “부족”인 경우는 상향취업 상태로 간주하였다(황광훈,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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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여부를 살펴보면, 대졸 청년층의 81%정도가 전공과 부합하는 일자리에 재직 중임
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의/약학계열, 교육계열의 전공일치 비율은 90%를 상회하는 반
면, 나머지 계열에서는 대학 전공과 불일치하는 일자리에 재직하는 비율이 2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체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
학계열

교육
계열

예체능
계열

학력
적정학력 75.7 71.7 75.8 75.4 77.0 77.9 78.4 73.9
학력부족 10.8 10.1 9.7 12.2 10.0 15.5 12.4 10.1
학력과잉 13.5 18.3 14.5 12.4 13.0 6.7 9.2 16.0

기술
적정기술 77.3 73.5 77.4 77.9 77.4 81.0 79.4 76.6
기술부족 9.4 9.4 8.8 11.2 9.3 12.9 10.1 6.9
기술과잉 13.2 17.0 13.8 10.9 13.3 6.2 10.6 16.5

전공
전공일치 81.0 75.8 80.2 81.7 79.2 91.4 91.7 78.7

전공불일치 19.0 24.2 19.8 18.3 20.8 8.6 8.3 21.3

<표 5> 대졸 청년층의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분포
(단위 : %)

다음의 <표 6>은 대졸 청년층의 첫 일자리를 기준으로 전공계열별 민간 및 공공부문 
취업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대졸 청년층은 주로 민간부문(75.5%)에 재직 중이며, 예체
능, 공학, 자연, 사회, 인문계열에서 각각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약
학, 교육계열은 과반 정도만 민간부문에 재직 중이다. 두 계열의 취업 현황을 좀 더 살펴
보면, 의/약학계열은 법인단체(33.6%), 교육계열은 정부부처 및 지자체(31.2%)에 취업 
비율이 두드러졌다.

　구분　 전체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
학계열

교육
계열

예체능
계열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75.5 71.3 72.6 79.2 85.0 56.0 52.3 85.8
외국인 회사 1.6 4.3 1.8 1.5 1.7 0.5 0.0 0.4
공공기관 및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4.7 5.5 6.1 4.1 4.3 6.0 4.1 1.4

(재단, 사단) 법인단체 9.1 8.2 8.8 8.6 2.5 33.6 11.9 5.9
정부부처 및 지자체 8.2 10.1 9.5 6.3 5.5 3.3 31.2 5.5

<표 6> 대졸 청년층의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회사 유형 분포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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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성과 분석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특징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계열별 비율은 
인문계열 11%, 사회계열(상경계열 포함) 26%, 자연계열 9%, 공학계열 27%, 의/약학계
열 10%, 교육계열 5%, 예체능계열 13%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48%와 52%로 거의 비슷하고, 취업시점 평균연령은 25.6세이고, 4년제 대졸 학력층의 
비율은 74%, 전문대졸 학력층 26%로 구성되었다. 셋째, 첫 일자리를 기준으로,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이 81%로 임시/일용직(19%)보다 많고, 기업체 규모 분포는 10인 미만 
22%, 10-30인 미만 15%, 30-100인 미만 15%, 100-300인 미만 11%, 300인 이상(대
기업) 37%를 차지하고 있다. 회사유형에서는 민간부문은 77%이고, 나머지 23%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등 공
공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소재지는 수도권이 54%이고, 비
수도권은 46%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에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45%, 직업에
서는 경영/금융/무역/사무직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17%로 나타났다. 넷째,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학력 미스매치(부족+과잉), 기술미스매
치(부족+과잉), 전공 미스매치가 각각 24%, 22%, 19%로 확인되며, 첫 일자리 유지기간 
평균 35.4 개월, 평균 입직소요기간은 21.3개월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입직시점은 
2000-2010년 13%, 2011-2013년 32%, 2014-2016년 27%, 2017-2020년 28%로 나
타났다.

　구분　 전체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
학계열

교육
계열

예체능
계열

사회적기업 0.4 0.2 0.3 0.3 0.7 0.5 0.5 0.7
소속 없음 0.4 0.4 0.8 0.0 0.4 0.2 0.0 0.4
기타 0.0 0.0 0.2 0.0 0.0 0.0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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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비율 표준편차

전공계열

인문계열 0.11 0.31
사회계열(상경계열포함) 0.26 0.44

자연계열 0.09 0.28
공학계열 0.27 0.45

의/약학계열 0.10 0.29
교육계열 0.05 0.22

예체능계열 0.13 0.33
남성 0.48 0.50

연령(취업시점) 25.42 4.29
학교유형(4년제 졸업) 0.74 0.44
종사상지위(상용직) 0.81 0.39

기업체 규모

10인 미만 0.22 0.42
10-30인 미만 0.15 0.35
30-100인 미만 0.15 0.36
100-300인 미만 0.11 0.31

300인 이상(대기업) 0.37 0.48
회사유형(민간부문) 0.77 0.42

사업체 소재지(수도권) 0.54 0.50

산업

제조업 0.19 0.39
건설업 0.03 0.18

정보통신/전기/운수/금융/보험업 0.13 0.34
음식/도소매/숙박업 0.19 0.39

사업/개인/공공 서비스업 0.45 0.50

직업

경영/사무/보험/금융직 0.34 0.47
연구/공학 기술직 0.11 0.31

교육/법률/보건/의료/사회복지/경찰/소방직/군인 0.21 0.41
방송/스포츠/예술/디자인직 0.05 0.23

숙박/음식/미용/여행/경비/청소/운전/운송/영업/판매직 0.19 0.39
설치/정비/건설/채굴직/생산/농림어업직 0.09 0.29

노동조합 유 0.17 0.37

<표 7> 기초통계량(N=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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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청년층의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표 8>), 
전공계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직소요기간은 짧아
지고 있으며(인문, 자연, 공학, 교육, 예체능), 상용직(공학, 의약학)이거나 기업규모(인
문, 공학)가 커질수록 입직 소요기간이 짧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월평균 임금이 높은 
일자리 일수록 입직 소요기간이 매우 짧아지고 있다(인문, 사회, 자연, 공학). 이는 많은 
대졸자들이 우선 임금이 높은 1차 노동시장에 입직을 시도하다가 실패할 경우, 차츰 낮
은 일자리(2차 노동시장)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로 보인다. 상용직 및 대기업, 
고임금 일자리들의 입직소요기간이 짧은 것은 1차 노동시장의 양질의 일자리의 공급량
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청년층은 졸업 후 1차 노동시장의 양질의 일자리에 진
입하기 위해 취업을 위한 다양한 구직활동을 하게 되고, 일부 소수의 청년층만이 이러한 
일자리에 진입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일자리 진입에 실패한 청년들은 저임금, 비정규
직, 중소기업 등의 2차 노동시장에 임시로 진입하거나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
하게 된다.

평균, 비율 표준편차

학력미스매치
적정학력 0.76 0.43
학력부족 0.11 0.31
학력과잉 0.13 0.34

기술미스매치
적정기술 0.78 0.42
기술부족 0.09 0.29
기술과잉 0.13 0.34

전공일치 0.81 0.39
월평균임금(로그값) 5.34 0.46

일자리 유지기간(개월) 35.40 32.04
입직 소요기간(개월) 21.33 30.46

입직 년도

2000-2010년 0.13 0.34
2011-2013년 0.32 0.47
2014-2016년 0.27 0.45
2017-2020년 0.28 0.45

주 : 수도권은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임(이하 표에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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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학
계열

교육
계열

예체능
계열

상수항 245.103*** 25.149 128.219** 98.434*** 12.106 108.930 23.601

성별(기준:여성) 0.141 -2.173 -5.544* 3.249 -2.998 -3.175 4.937**

연령 -14.848*** -2.410 -8.188** -7.372*** -1.897 -11.338** -4.941*

연령제곱 0.296*** 0.102*** 0.206*** 0.175*** 0.096** 0.300*** 0.138***

4년제 졸업(기준:전문대졸) -2.276 -1.232 2.399 5.270*** -0.924 -2.209 7.512***

상용직(기준:임시/일용직) 2.857 -1.817 -6.463 -8.311*** -12.368*** -6.827 -2.537

기업체규모
(기준:10인

미만)

10-30인 미만 -11.805*** 0.313 -7.171 -6.977** -4.302 -0.638 5.229

30-100인 미만 -10.224** -1.567 -9.130** -6.448** 3.291 -3.632 2.807

100-300인 미만 -11.041** -4.070 -1.626 -10.207*** -1.866 -3.705 -4.015

300인 이상 -14.465*** -1.357 -6.511 -11.922*** -4.436 -6.310 -1.128

월평균임금(로그값) -8.363** -7.059*** -11.056*** -4.922** -4.024 -4.880 1.021

R-Sq 0.252 0.215 0.270 0.217 0.280 0.559 0.209

Adj R-Sq 0.231 0.205 0.245 0.208 0.257 0.530 0.189

N 468 1,108 382 1,169 413 209 546

주: 1. 일자리 진입 시점 연도, 사업체 소재지역, 산업 및 직업 더미는 통제함
2. 표준오차는 생략함
3. *는 10%, **는 5%, ***는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표 8>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입직소요기간 결정요인(OLS 추정)

다음은 대졸 청년층의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에서의 유지기간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이다(<표 9> 참조). 추정결과표에서는 표준오차 및 위험비(Hazard Ratio)는 생략하고 
추정계수(Parameter Estimate)만 보여주고 있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성별 요인에서는 인문계열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첫 일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교육계열), 연령요인의 경우 자연계열과 의/약
학계열 전공 청년층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첫 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사회계열 전공 청년층 중에서 4년제 대학졸업자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보
다 첫 일자리 이탈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직장의 특성(속성)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종사상지위 항목에서는 자연계열
과 의/약학계열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에서 상용직(기준집단:임시/일용직)의 일자리 이
탈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계열 전공자 중 상용직으로 종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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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청년층의 경우 첫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타 전공계열에 비해 교육계열 상용직의 고용안정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
다. 기업체 규모에서는 전반적으로 종사자규모가 커질수록 첫 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
이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자연 및 공학계열과 교육계열에서는 300인 이상 종사자 규모
의 대기업 취업자는 기준집단(10인 미만)에 비해 첫 일자리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유형(민간 및 공공부문)에서는 자연계열 전공자의 경우 민간
부문 취업자의 이탈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유추해 보면 
자연계열 전공자 중 상당수는 정부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기업(정부투자기관, 정
부출연기관, 공사합동기업) 등 공공부문으로 입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항목을 보면, 인문계열은 기술과잉 미스매치인 청
년층은 이탈가능성이 높은 반면, 학력과잉 미스매치인 경우 이탈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계열의 경우 학력과잉 미스매치 상태의 청년층의 이탈가능성이 높게 나
타났고, 자연계열에서는 기술과잉 미스매치인 경우 이탈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으로 공학계열에서는 기술과잉 미스매치 상태의 청년층에서 이탈가능성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계열에서는 전공일치 집단의 이탈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
된다. 

마지막으로 임금에 대해서는 교육계열을 제외한 전 계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
과가 나타났으며, 추정결과 첫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아질수록 일자리 이탈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인문, 사회, 자연계열 전공 청년층의 경우 타 전공
계열과 비교하여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이 일자리 유지(이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학
계열

교육
계열

예체능
계열

성별(기준:여성) 0.319 -0.082 -0.045 0.212 -0.272 -2.610** 0.216

연령 -0.330 0.422** -0.729* -0.110 -0.824*** -0.569 -0.421*

연령제곱 0.002 -0.011*** 0.008 -0.003 0.011** 0.007 0.003

4년제 졸업(기준:전문대졸) -0.017 0.576*** 0.455 0.170 0.066 0.709 0.059

상용직(기준:임시/일용직) -0.853*** -0.565** -0.317 -0.508** -0.452 -1.258* -0.650***

<표 9>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유지기간 결정요인(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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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졸 청년층의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임금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이다(<표 
10> 참조). 추정결과표에서는 표준오차는 생략하고 추정계수(Parameter Estimate)만 
보여주고 있다.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성별 요인에서는 모든 전공계열에서 남성의 임금수준이 여
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계열, 인문계열, 공학계열의 성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보인 반면, 자연 및 의/약학계열은 성별 임금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학력에서는 인문계열의 경우 4년제 대졸 청년층의 임금수준은 전문대졸 학
력에 비해 7.7%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회계열은 10.9%, 공
학계열은 9.6, 자연계열은 7.5%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직장의 특성(속성)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면, 종사상 지위 항목에서는 모든 계
열에서 상용직 종사 청년층의 임금상승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회계열
과 교육계열을 전공한 상용직 종사자는 임시/일용직에 비해 36.6%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계열의 경우도 23~34% 수준의 상용직 종사자의 
임금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체 규모에서는 전반적으로 종사자규모가 커질수록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학
계열

교육
계열

예체능
계열

기업체규모
(기준:10인미만)

10-30인 미만 -0.257 -0.211 0.117 0.299 0.529 -0.525 0.267

30-100인 미만 0.348 -0.313 -0.121 -0.299 0.135 0.536 0.218

100-300인 미만 -0.260 -0.075 -2.207*** -0.433 0.332 0.947 -0.418

300인 이상 0.032 -0.364* -0.810* -0.632** 0.352 -1.660** -0.502*

민간부문(기준:공공부문) 0.431 0.359 0.750* 0.236 0.173 0.771 -0.460

학력미스매치
(기준:적정학력)

학력부족 -0.042 0.106 0.106 -0.080 -0.241 1.243 -0.194

학력과잉 -0.769* 0.564** 0.202 0.415 -0.031 -0.737 0.115

기술미스매치
(기준:적정기술)

기술부족 0.124 -0.075 0.042 0.416 0.338 -0.150 0.270

기술과잉 0.848** -0.145 1.232** -0.746* -0.293 0.539 -0.240

전공일치(기준:전공불일치) -0.238 -0.227 0.681 -0.147 -0.745 -2.530*** 0.180

월평균임금(로그값) -1.478*** -1.442*** -1.371*** -0.800*** -0.763** -0.077 -0.834***

-2 LogL 1181.70 2532.79 817.55 2043.76 912.02 330.27 1636.61

LR 검정 통계량 162.70 295.84 140.62 302.42 109.98 70.67 173.40

N 468 1,108 382 1,169 413 209 546 

주 : 1. 일자리 진입 시점 연도, 사업체 소재지역, 산업 및 직업 더미는 통제함
2. 표준오차 및 위험비(Hazard Ratio)는 생략함
3. *는 10%, **는 5%, ***는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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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유형(민간 및 공공부문)에
서는 사회계열, 자연계열, 공학계열 전공자의 경우 공공부문 취업자보다 각각 13.3%, 
13.4%, 15.5%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력/기술/전공 미스매치 항목을 보면, 인문계열은 기술과잉 미스매치인 
경우 적정기술 집단에 비해 11% 가량 임금이 낮고, 사회계열의 경우 학력과잉 미스매치 
상태의 청년층의 임금손실이 6.8%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연계열은 학력과잉 미스매
치 상태의 청년층의 임금손실이 16.4%로 나타나고 있어 임금손실의 영향이 가장 큰 전
공계열인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공학계열의 경우 기술과잉 미스매치 상태의 청년층의 
임금손실이 13%가 발생하고 있다. 전공 미스매치 항목에서는 의/약학계열 출신 청년층
의 경우 전공일치인 집단은 전공불일치 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25.5%의 임금 프리미엄
이 발생하고 있다.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학
계열

교육
계열

예체능
계열

상수항 4.891*** 4.112*** 2.835*** 3.941*** 3.608*** 4.032*** 4.160***

성별(기준:여성) 0.169*** 0.172*** 0.097*** 0.133*** 0.080* 0.117** 0.129***

연령 -0.031 -0.001 0.076* 0.016 0.036 0.026 0.010

연령제곱 0.001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4년제 졸업(기준:전문대졸) 0.077* 0.109*** 0.075* 0.096*** 0.050 0.040 0.050*

상용직(기준:임시/일용직) 0.347*** 0.366*** 0.313*** 0.296*** 0.241*** 0.329*** 0.235***

기업체규모
(기준:10인미만)

10-30인 미만 0.110** 0.079** 0.184*** 0.063* 0.094 0.026 0.097**

30-100인 미만 0.123** 0.081** 0.167*** 0.115*** 0.137** 0.229** 0.170***

100-300인 미만 0.094* 0.131*** 0.105* 0.152*** 0.140** 0.221 0.159***

300인 이상 0.151*** 0.164*** 0.200*** 0.232*** 0.257*** 0.262*** 0.146***

민간부문(기준:공공부문) 0.039 0.133*** 0.134*** 0.155*** 0.059 0.062 0.049

학력미스매치
(기준:적정학력)

학력부족 0.035 0.033 -0.024 0.063* 0.024 -0.019 -0.016

학력과잉 -0.039 -0.068* -0.164** -0.043 0.029 0.003 -0.076

기술미스매치
(기준:적정기술)

기술부족 0.054 0.084** 0.087 0.025 0.039 0.115 0.003

기술과잉 -0.110* -0.104*** 0.007 -0.130*** 0.054 -0.130 -0.065

전공일치(기준:전공불일치) -0.044 0.014 0.082* 0.045* 0.255*** 0.080 0.092***

<표 10> 전공계열별 첫 일자리 임금 결정요인(OLS 추정)



대졸 청년층의 전공계열별 초기 노동시장 성과 분석(황광훈 ･ 이혜선 ･ 김상호 ･ 조용운 ･ 정효채 ･ 조준호)

Ⅴ. 요약 및 시사점

본 고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대졸 청년층의 초기 노동
시장 취업 및 이행 특성을 전공계열별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 및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전공계열에서 기업
체 규모 기준 100인 이상 기업에 약 50%가 취업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계열의 
경우 약 60% 이상이 100인 미만 기업에 취업하였고, 특히 예체능계열은 약 60%가 30
인 미만의 기업에 취업해 전공계열에 따른 취업 기업규모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전공계열에 따른 학력, 기술, 전공의 미스매치 분포에서는 교육계열의 경우 적
정학력 응답비율이 78%를 상회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의/약학계열은 약 15.5%가 학
력에 비해 업무수준이 높은 학력부족 상태를 보이고 있다. 기술 미스매치에서는 예체능
계열은 학력에 비해 현재 업무수준이 낮은 기술과잉이라는 응답이 16.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공 미스매치에서는 의/약학계열, 교육계열의 전공일치 비율은 90%
를 상회하는 반면, 나머지 계열에서는 대학 전공과 불일치하는 일자리에 재직하는 비율
이 2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첫 일자리 입직 소요기간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전공계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직소요기간은 짧아지고 있으며(인문, 자연, 공
학, 교육, 예체능), 상용직(공학, 의약학)이거나 기업규모(인문, 공학)가 커질수록 입직 소
요기간이 짧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월평균 임금이 높은 일자리일수록 입직 소요기간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학
계열

교육
계열

예체능
계열

R-Sq 0.623 0.582 0.570 0.572 0.456 0.599 0.469

Adj R-Sq 0.605 0.574 0.545 0.564 0.427 0.554 0.448

N 468 1,108 382 1,169 413 209 546

주 : 1. 일자리 진입 시점 연도, 사업체 소재지역, 산업 및 직업 더미는 통제함
2. 표준오차는 생략함
3. *는 10%, **는 5%, ***는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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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짧아지고 있다(인문, 사회, 자연, 공학).
넷째, 첫 일자리에서의 유지기간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임금수준은 대부분의 전공

계열 청년의 첫 일자리 유지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된다. 특히, 인문, 
사회, 자연계열 전공 청년층의 경우 타 전공계열과 비교하여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
이 일자리 유지(이탈)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임금수준 외
에 인문·사회·공학계열은 상용직 여부, 인문·자연계열은 기술과잉 여부, 자연 및 공학계
열은 기업체 규모에 따른 일자리 유지 가능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사회계열, 인문계열, 공학계열
의 성별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보인 반면, 자연 및 의/약학계열은 성별 임금격차가 상대
적으로 작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학력에서는 인문계열의 경우 4년제 대졸 청년층의 임금
수준은 전문대졸 학력에 비해 7.7%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사
회계열은 10.9%, 공학계열은 9.6, 자연계열은 7.5%의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직장의 특성의 경우, 상용직 종사 청년층의 임금상승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
데, 사회계열과 교육계열을 전공한 상용직 종사자는 임시/일용직에 비해 36.6%의 임금
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업체 규모에서는 전반적으로 종사
자규모가 커질수록 첫 일자리에서의 임금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스매치 항
목에서는 자연계열의 경우 학력과잉 미스매치 상태의 청년층의 임금손실이 16.4%로 나
타나고 있어 임금손실의 영향이 가장 큰 전공계열인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공학계열의 
경우 기술과잉 미스매치 상태의 청년층의 임금손실이 13%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약학
계열에서는 전공일치인 집단은 전공불일치 집단에 비해 평균적으로 25.5%의 임금 프리
미엄이 발생하고 있다.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는 전공계열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입직
시점의 공학계열, 의/약학계열, 사회계열 전공자들에 비해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 졸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는 다소 저조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일자리 이행을 통해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나 개선 수준이 전공계열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음도 확인된다. 우리 노동
시장에서의 고학력 계층의 노동시장 문제는 중요한 고용이슈가 되고 있다. 입직시점의 
낮은 취업률뿐만 아니라, 고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대기업, 공기업 등 1차 노동시
장 등 원하는 일자리로 안착할 때까지 이·전직과 단기 실업을 반복하게 되는 초기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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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의 불안정성 역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청년의 고용이슈 중 하나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비효율성, 이중구조를 심화시키면서 다양한 문제점
들을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학력 청년층의 노동시장 문제를 
전공계열별로 접근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노동시장 진입과 안착을 위한 지원이 시급한 시
점이라 하겠다.

아울러 청년층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으로의 취업을 위해서는 관련 전공계열로 입학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노동시장 성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
다. 특히, 전공계열–직무일치도는 직무만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어윤경, 2010, 이자영, 
연보라, 2012)가 있다. 학교 재학 중 전공 선택 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고, 전공계열과 직무가 일치하는 곳으로 취업한다면, 노동시장에 진입 후에도 직무만
족, 직무몰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노동시장 성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대학 입학 시 본인의 진로 및 취업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공계열을 선
택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에서도 진로 및 취업교육을 확대 및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중고등학교 시기부터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에서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
용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진로 및 취업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전공계열별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된 중요한 함의는 전공계열별로 
차등화된 불일치(mismatch)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는 크게 교육 수준과 
숙련 수준(skills level)의 불일치, 전공계열별 노동시장 성과의 불일치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는 정책적 방안은 원활한 교육과 노동시장 이행(school to 
work transition)이 되도록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교육과 
노동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업교육 강화, 산학협력 확대, 진로 탐색 강화, 유
연한 교육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전공계열에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 제공되어야 하겠다.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을 연계한 훈련 프로그램이 촘촘히 설계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예체능계열과 인
문계열 등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전공계열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강화되어
야 한다. 기존의 전공계열별 취업지원서비스는 공학계열이나 상경계열에 초점이 있고, 
대학의 취업지원 관련사업이 연구중심대학, 장기현장실습제도 등 이공계 중심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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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어, 인문계열이나 예체능계열 등에 특화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
문인력과 취업지원인프라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 학습 병행제의 인문계열 확
산, 폴리텍 대학의 인문계 특화훈련이나, 인문학과 타학문의 융합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등 직업훈련과정에서 인문계 특화과정의 운영, 예체능계열과 다른 전공계열간의 융합직
업의 발굴 등의 정책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공계열간 복수전공이나 교차수
강, 관련 자격증과 훈련에 대한 정보체계를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 진입 초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노동이동 
및 안착 과정을 포함하여 노동시장 성과를 측정하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중ㆍ장
기 효과, 노동이동, 노동시장 이탈 및 안착 등 다양한 노동시장 경로를 분석할 예정이다. 
또한 전공계열별 분석에서는 부전공이나 다전공(복수전공)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
이지만, 해당 자료가 일부 조사차수에만 정보가 수집되어 있어 모형에 반영하지 못함을 
밝힌다. 또한 첫 일자리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대졸 중․장기 미취업자에 대한 분석을 반
영하지 못하였고, 코호트간 첫 일자리 성과에 대한 비교분석을 담아내지는 못하였다. 이 
부분들도 후속 연구에서는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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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the Early Labor Market Performance of 
College Graduates by Major

Hwang Kwanghoon, Lee Hye-Sun, Kim Sangho,
Cho Yong Un, Chung Hyochae, Jo Junho

This study analyzes the initial employment and implementation characteristics 
of domestic college graduates by major. The initial labor market performance 
was divided into the employment requirement period, employment retention period, 
and wage level based on the first job. The size of influence was also compared.

Findings show that wage level is a key factor affecting the first job retention 
period of most young people in major fields. It was estimated that the wage level 
at the first job had a greater impact on the job retention decision for young 
people majoring in the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natural sciences, than 
in other majors. The gender wage gap between humanities, the social sciences, 
and engineering was large in terms of wage determinants, whereas the gender 
wage gap in nature and medicine/pharmacy was relatively small. The wage level 
of four-year college graduates was higher than that of vocational college graduates. 

The study underscores that the labor market challenges faced by highly educated 
individuals exacerbate instability, inefficiency, and a dual labor market structure. 
There is a differentiated mismatch by major field, primarily caused by inconsistency 
between education level, skill level, and labor market performance by major field. 
The policy solution is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between the education and 
labor markets so that a smooth education and school-to-work transition can be 
achieved.

Key words: Major field, Labor market performance, Cox proportional hazard model, 
Wag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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